
1. 서론

체육교육의 목표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

즉, 체육교육은 지행과 덕행 그리고 신체가 조화롭게 형

성된 인간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대부분의 교과가 주로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지적 능력 향상을 교과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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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활동을 통해 전인

적 인간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1]는 점에서 체육

교과의 독특성과 중요성은 강조된다.

체육교육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쳤으

나 크게 두 개의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먼저, 19

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강조된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사상이다. 신체의 교육은 심신일원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체육교육은 신체의 발달을주된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상은 체육의 범위를 신체의 외형적

인 발달에 한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 다른 하나는

20세기 초에이르러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영향

으로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

이다. 신체를 통한 교육은 Williams[3]가 체육을 전인교

육을 위한 중요한 교과목으로 주장하면서 강조되었는데

이는 체육의 학문화 과정과 맞물려 체육이 교육적 당위

성을 확고히 하는데 부합하면서 오늘에이르기까지 체육

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4]. 이러한 가치를 반영

하여 우리나라의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의

가치’와 더불어 도전, 건강, 표현, 여가, 경쟁의 다섯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1,5].

이러한 독특성과 중요성 즉,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한 체육교육은 수업내용과 수업

방법의 다양성 및 포괄성을 보인다. 체육수업에서는 신

체의 교육뿐만 아니라 신체교육을 통한지적능력 향상과

바람직한 품성 그리고 사회성 등을 함양시키기 위해 무

수히 많은 신체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수업방법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포괄적 수업이 요구

된다. 이러한 다양성과 포괄성은 현장 교사에게는 체육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지속적인 수

업연구를 통한 의미 있는 수업내용 및 수업방법구안의

책무성을 요구한다.

이를 반영하듯, 체육교육에서 수업 및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지속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체

육교사 전문성[6-9], 체육교수행동[10,11], 체육수업설계

[12,13], 좋은 체육수업[14-16] 그리고 체육수업인식

[17-19] 등이 중심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은 교사입장에서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체육수업에 대

한 다양한의미있는 정보를제공한다. 특히, 교사의관점

에서 수업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체육교사들의전문성 향

상 노력에 대한매우 의미 있는시사점을제공한다. 또한,

체육수업인식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체육수

업을 들여다봄으로써 체육교사들이 반성적 수업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 현직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식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성

인을 대상으로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교육

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이

수자 관점에서의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연구는 체육

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반성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

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Q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인

식하는 체육교육에 대한 태도 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

고자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어떻게 유

형화 되는가?

둘째,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Q표본과 P표본 선정 

2.1.1 Q표본 선정(Q-sample)

체육교육에 대한 Q표본의 선정을 위해 연구대상을 상

대로 한 개방형 설문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술문을 추

출하여 Q모집단을 추출하고 Table 1과 같이 최종 30개

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2.1.2 P-표본 선정(P-sample)

Q표본은 연구대상자로서 선정된 Q표본에 대하여 분

류를 해야 할 대상자이다. 본 연구에서 P표본은 대학 재

학생 30명으로 구성하였다.

2.1.3 Q-분류(Q-sorting)

Q분류(Q-sorting)는 전통적인 Q분류방법[20]에 따라

연구대상자(P-표본)가 Q표본을 읽은 후 자신의 주관적

인 판단에의해 상대적인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Q분

포틀에 맞추어 분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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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1. PE should be fun

2. PE’s domains are diverse

3. PE should be for improving physical healthy

4. PE may become the sports for all

5. PE should be a mandatory subject

6. PE(teacher) needs professional skills

7. Teacher’s teaching methods are important in PE class

8. Teaching PE history is important in PE class

9. PE should be useful

10. Accumulating the knowledge should be required in PE

11. PE is an important subject in school

12. PE is an important subject for social life

13. Environments of PE are good in everyday life

14. Educational environments of PE history are good

15. Sportsmanship should be based on PE

16. PE should be mean for social contribution

17. Sport ethics should be based on PE

18. PE should emphasize its own area

19. PE should be practical

20. PE should be based on humanistic education

21. PE should be connected to other subjects

22. All people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PE classes

23. PE should be based on emotional education

24. PE should include business education

25. PE should include leadership education

26. PE is systematic generally

27. PE needs to make efforts for globalization

28. PE should consider students’ needs

29. History of sport help to understand sports

30. Knowing the history of sport helps us know what sports are needed in

the future

Table 1. Q-Sample 

2.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Q분류 자료는 코딩(cording)절차

를 거쳐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이 이루어졌다.

요인추출은 고유값(eigen-value) 1.0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모형을 최종 결과로

채택하였다.

3. 분석결과

3.1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화 분석결과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4개 유형으로 분류

되었다. 각 유형별 고유값(Eigen Value) 및 설명력은

Table 2와 같다. 즉, 분석결과 4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

고, 전체설명량은 52.83%로 나타났다.

Table 2. Eigen Value and Variances

Ⅰ Ⅱ Ⅲ Ⅳ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9.4786

.3160

.3160

2.7524

.0917

.4077

1.9657

.0655

.4732

1.6530

.0551

.5283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Table 3과 같이 <유형Ⅰ>과

<유형Ⅱ>는 .353, <유형 Ⅰ>과 <유형 Ⅲ>은 .418, <유

형Ⅰ>과 <유형Ⅳ>는 .548로 나타났다. <유형Ⅱ>와 <유

형Ⅲ>은 .442, <유형Ⅱ>와 <유형Ⅳ>는 .332, <유형Ⅲ>

과 <유형Ⅳ>은 .441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Factors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1.000

.353

.418

.548

1.000

.442

.332

1.000

.441 1.000

Table 4는 각 유형별 P표본의 인자가중치(factor

weight)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자가

중치는 대상자의 유형 전형성의 지표로서 인자가중치가

높을수록 유형의 특성을 보다 많이 지닌 대상자임을 의

미한다. 각 유형별 대상자는 <유형Ⅰ>에 10명, <유형

Ⅱ>에 8명, <유형Ⅲ>에 6명 그리고 <유형Ⅳ>에 6명으

로 구성되었다.

Factors ID Loadings Gender Age

FactorⅠ

(N=10)

P9

P12

P8

P19

P11

P14

P29

P1

P4

P27

1.4703

1.2834

1.0922

.9904

.9765

.8606

.8600

.7288

.4075

.1725

M

M

F

M

M

M

M

M

M

M

30

27

23

25

24

26

21

25

24

21

FactorⅡ

(N=8)

P23

P10

P13

P15

P22

P16

P17

P5

1.7632

1.5569

1.1692

1.0778

.8286

.7305

.6918

.4776

M

M

M

M

M

M

M

M

23

23

23

23

29

24

24

28

Table 4. Factor Loadings and the P-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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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별 특성 

3.2.1 제1유형: 전문성 강조형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에 속한 응답자

들은 체육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피교육자인 수요자

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체육교육이

재미있고 신체건강을

위하여 실용적인교육이어야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체육역사 교육의 환경의 문제와 감성교육의전제 그리고

비즈니스교육 및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에대해서는 낮은

인식도를 보인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진술은 다

음과 같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Ⅰ

Q-Statement Z-Score

6. PE(teacher) needs professional skills

28. PE should consider students’ needs

1. PE should be fun

3. PE should be for improving physical healthy

9. PE should be useful

2.03

1.75

1.74

1.62

1.27

21. PE should be connected to other subjects

24. PE should include business education

23. PE should be based on emotional education

14. Educational environments of PE history are good

-1.25

-1.43

-1.45

-1.56

“체육교육은 신체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성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상이나 안

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또한, 지친 일상생활에서

흥미가 유발되어야 활력이 돋을 것 같아요. 건강보다는 일이나

공부가 우선인 현대사회에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체육교육은 무엇보다 신체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P8)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안전과 실용성을 잘 알기 때문에

(체육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전문성이

좀 느껴지지 않을때가 있다는생각이 들어요. 모든교육은수요

자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요자가 즐

겁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P9)

따라서 제1유형은 교육자 및 교과의 전문성을 두드러

지게 강조하여 ‘전문성 강조형’으로 정의하였다.

3.2.2 제2유형: 교수방법 강조형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2유형에 속한 응답자

들은 체육교육은 수업방법이 중요하고 재미가 있어야 하

며 인성교육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체육교

육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필수과목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역사 교육의 의미와 체육

교육의 체계성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 유

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교수자가 재미있게 가르쳐야 흥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

고 재미가 있어야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

요.”(P23)

“같은 수업이라도 어떻게 지식을 전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

게 와 닿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방법은 중요하

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의 기본은 재미에 있다고 생각합니

다.”(P10)

따라서 제2유형은 교수자의 수업방법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여 ‘교수방법 강조형’으로 정의하였다.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Ⅱ

Q-Statement Z-Score

7. Teacher’s teaching methods are important in PE class

1. PE should be fun

20. PE should be based on humanistic education

6. PE(teacher) needs professional skills

5. PE should be a mandatory subject

1.71

1.65

1.59

1.57

1.05

14. Educational environments of PE history are good

26. PE is systematic generally

29. History of sport help to understand sports

30. Knowing the history of sport helps us know what sports

are needed in the future

-1.21

-1.48

-1.88

-1.98

3.2.3 제3유형: 필수과목 요구형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3유형에 속한 응답자

들은 체육교육은 필수과목이어야 하고 신체건강을 위한

FactorⅢ

(N=6)

P3

P18

P21

P2

P20

P25

1.7647

1.4455

.9905

.8969

.8151

.5642

M

M

F

M

M

M

24

29

22

24

22

26

FactorⅣ

(N=6)

P24

P6

P30

P7

P26

P28

1.7346

1.2524

.7898

.7563

.6052

.3418

M

M

M

M

F

M

27

28

23

24

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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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체

육교육은 생활체육과 연계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을 전제

로 해야 한다는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교

육에서의 감성교육과 체육환경의 열악함 및수요자 중심

의 교육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도를 나타낸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국력의 근본은 국민의 건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체육

교육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체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건강

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P3)

“체육수업에서정확한동작이나 바른 자세 등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신체가 바른 정신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교육은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18)

따라서 제3유형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체육교육이 필

수과목으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하여 ‘필수과목

요구형’으로 정의하였다.

Table 7.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Ⅲ

Q-Statement Z-Score

5. PE should be a mandatory subject

3. PE should be for improving physical healthy

6. PE(teacher) needs professional skills

4. PE may become the sports for all

20. PE should be based on humanistic education

2.14

1.67

1.43

1.29

1.06

26. PE is systematic generally

24. PE should include business education

10. Accumulating the knowledge should be required in PE

28. PE should consider students’ needs

13. Environments of PE are good in everyday life

23. PE should be based on emotional education

-1.02

-1.36

-1.44

-1.48

-1.54

-1.70

3.2.4 제4유형: 생활체육 강조형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4유형에 속한 응답자

들은 체육교육은 필수과목이어야 하고 생활체육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체육교육은 사회생활을 위해 중

요하고 신체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학교에서 중요하

다는 진술문에 강한 인식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체육교

육에서 지식연마의 전제와 체육 역사교육의 중요성에는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진

술은 다음과 같다.

“체육교육은 사회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봐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체육

교육이 신체건강을 위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P24)

“체육교육은 어릴 때 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필수과목이어야 하고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생활

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P6)

따라서 제4유형은 필수교과로서의 체육교육의 중요성

과 생활체육 및 사회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생활체육 강조형’으로 정의하였다.

Table 8.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Ⅰ

Q-Statement Z-Score

5. PE should be a mandatory subject

4. PE may become the sports for all

1. PE should be fun

12. PE is an important subject for social life

3. PE should be for improving physical healthy

11. PE is an important subject in school

1.66

1.64

1.59

1.59

1.31

1.25

7. Teacher’s teaching methods are important in PE class

2. PE’s domains are diverse

18. PE should emphasize its own area

8. Teaching PE history is important in PE class

10. Accumulating the knowledge should be required in PE

-1.03

-1.14

-1.15

-1.68

-1.99

3.3 모든 유형의 공통적인 인식

본 연구에서 탐색된 4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인 인식을

보인 진술문은 Table 9과 같다. 대학생들은 체육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체육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체육

교육에서 역사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체육역

사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Table 9. Consensus Items

Q-Statement Z-Score

13. Environments of PE are good in everyday life

8. Teaching PE history is important in PE class

14. Educational environments of PE history are good

-1.00

-1.05

-1.12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교육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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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유형과 그 특성을 탐색하여 학교의 체육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구 결과 대학생들의 체육교육에 대한 주관성은 전문성

강조형, 교수방법 강조형, 필수과목 요구형, 생활체육 강

조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정의되었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

고자 한다.

먼저, <유형Ⅰ>은 「전문성 강조형」으로 체육수업

에서 보다 전문성을 높여 주기를 바라는 유형이다. 이들

은 기능 수준과 흥미 등을 포함한 수요자의 요구도 수업

을 위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생각한다. 또한, 체육교육

은 재미를 전제로 하여 신체건강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인 교육과 체육역사를 포함한 기본적인이론교육의 중요

성 강조한다. 그러나 인성교육이나 감성교육 그리고 타

교과와의 연계적 교육에는 낮은 인식도를 보인다. 따라

서 이 유형에서 강조하는 전문성은 신체건강을 위한 기

본적인 운동기술의 습득과 체육이론 교육을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현장에서의 체육수업

이 다양한 종목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짐

에 따라 상대적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

할 기회는 제한됨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체육

수업에서의 전문성은 선행연구[6,7,16,21,22]에서 주장하

는 수업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특정 종목의 전문

기술에 대한 습득 기회의 제공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체육의 경우 평생 체육으로서의실천능력 함양

을 위한 과정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1유형의 학습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Ⅱ>는 「교수방법 강조형」으로 교수자의 교수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교수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수업활동

에 참여하도록 지도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 유형은 다

른 유형에 비해 인성교육과 타교과와의 연계 교육 그리

고 이론적 지식교육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이는 권민

정, 김경숙[7]의 연구에서 제시한 체육교사 전문성 요소

중 ‘어떻게’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효

과적인 동기유발과 관리시간의 최소화 등을통한 학생들

의 실제학습시간을 높이고 학생들의 재미와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체육역

사교육에 대한 환경의 부재와 체육역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낮은 인식을 나타내 체육사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인호[23]연구에서 학교

현장 체육교사들이 체육사 수업의 어려움으로체육사 내

용의 부족과 학생들의 흥미 유발의 곤란을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태도를 고려한 효율

적인 수업방법과 체육사를 포함한 체육이론에 대한 지도

내용과 방법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형Ⅲ>은 「필수과목 요구형」으로 체육교육을 필

수과목으로 정하여 학교에서 체육교육 시간의 증대를 요

구한다. 이러한 학교체육의 강화와 더불어 생활체육과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 유형의 응답자들은

체육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전제되어야 함을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데 이는 스포츠가 경쟁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중요성

은 스포츠 윤리를 준거로 경쟁 상황에서 규정을 준수하

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P3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체육

교육에서 감성교육의 전제는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이는

데 이는 스포츠 상황에서 감성은 자신을 중심으로 즉흥

적으로 느껴지는 감정행위로서, 경쟁상황에서 감정행위

는 자칫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14,18]. 따라서이 유형에속한 응답자들은 체육교육

의 증대와 더불어 보다 많은 신체활동 기회의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보

다 많은 체육수업 시수 확보와 체육수업에서 인성적 요

소가 강조된 수업목표 및 내용의 설계를 필요성을 제기

한다.

<유형Ⅳ>는 「생활체육 강조형」으로 체육교육은 필

수과목이어야 함과 동시에 생활체육이어야 한다는 진술

문에 두드러진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반응은

‘단기간이라도 체육교육을 들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

이 될 것 같다(P28)’, 또는 ‘사회성을 위해 체육교육은 필

수적이어야 한다(P24)’라는 응답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재해석하면 체육교육은 사회성 함양을 위해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교육 내용은 생활체육

과 연계성을 높여줄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체육교육에

서 지식연마나 체육역사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체육고유

의 영역 및 교수의 강의방법에 대한 중요성에는 낮은 인

식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유형은 체육교육에서 이론

이나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생활체육을 위한 쉽고 재미있

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구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제7차개정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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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체육은 평생 체육으로서의 실천 능력 함양을 추구하

는 목표와 흐름을 같이한다[5,14]. 또한, 이표상[24]의 연

구에서 주장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보완적 연계필요

성의 제기와 유정애와 진연경[12], 이충헌과 김정완[25]

그리고 이규일[13]의 연구에서 학교체육에서 생활체육시

설을 이용한 참여 학생들의 체육활동만족도와 수업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의해서 지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개인의능력과 선호

등을 고려한 생활체육과 연계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의 구

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끝으로 각 유형 간 공통된 인식으로, 대학생들은 체육

교육에서 체육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체육사 교육환경에

대해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체육이

론 수업이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실내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지필시험 대비[23]를 위해 주로 이루어짐으

로서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이러한 실태는 학생들의 체육교과 태도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체육이론의 중요성을 낮게 인

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다루

어지고 있는 체육사 교육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고, 체육

사 수업도 이론 시험을 대비하여형식적이고 암기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26-28]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015년 개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으로 각 영역

별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14].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체육사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및 교사들의 수업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을

고찰하고 이들이 21세기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가를 탐색하고자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

기 대학생들이 이해하고 느끼는 체육교육에대한 인식을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의 C대학교 재학생 30명

을 대상으로, 21세기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21세기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

의 인식은 4개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및 정의하였다.

첫째, 4개의 유형화에 대한 설명량은 <유형 Ⅰ>은

31.6%, <유형 Ⅱ>는 9.17%, <유형 Ⅲ>은 6.55%, <유형

Ⅳ>는 5.51%로 전체 설명량은 52.83%로 나타났다. 둘째,

각 유형별 강조되고 있는 진술문을 ‘전문성 강조형’, ‘교

수방법 강조형’, ‘필수과목 요구형’, ‘생활체육 강조형’으

로 명명하였다.

‘전문성 강조형’으로 정의한 <유형 Ⅰ>은 체육수업에

서 보다 전문적인 종목별 운동기능과 기본 체육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체육교육이 수요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인 전문기술의 습득과 체육

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냈다. ‘교수방법 강조

형’으로 정의한 <유형 Ⅱ>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수방법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체육교육은 인성교육과 통합교육 그리고

이론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필

수과목 요구형’으로 정의한 <유형 Ⅲ>은 체육교육의 필

수과목 요구와 체육수업시수의 증대 요구 그리고 단순히

재미를 강조하기보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 전개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생활체육 강조형’으로 정의한 <유형

Ⅳ>는 체육교육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체력증대 및 사회성 함양 그리고 생활체육과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탐색

하여 4가지 유형을 정의하였다. 특히,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한 학교현장에서의 체육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육교육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관성 연구’라는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담보한 계량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방법론을 활

용하였다. 따라서 대표성 및 객관성에 대한 한계점을 제

고하여, 향후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다수의 응답자를 대

상으로 한 양적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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